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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너는 '여자'냐?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어느날, 한 미국인 여제자가 숭산(崇山) 큰 스님께 질문을 드렸다.
 "큰 스님, 한국불교사상 여선사(女禪師)가 있습니까?" "없어, 없어. 물론 없지!"
 큰 스님께서 재빨리 대답하셨다. 제자는 큰 스님의 대답에 큰 충격을 받았다. 평소 큰스님께서
는 남녀 차별 없이 제자들을 평등하게 대하셨다. 그리고 몇 명의 여제자에게는 선을 지도할 수 
있는 인가(印可)도 내리셨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니! 말도 안돼!' 잠시 후 제자는 더듬거리며 큰스님께 다시 여쭈었다. "무슨 
이유입니까?" 옅은 미소를 띤 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는 성불하지 못하거든!" 믿을 수 없
는 말씀이었다.
 "큰스님, 수년간 큰스님 밑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제자가 말했다. "큰스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100퍼센트 자신의 참나를 믿으라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와서 여자는 성불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큰스님께서 제자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그
러면 너는 '여자'냐?" 말씀이 서서히 녹아드는 동안 제자의 얼굴에는 감사의 눈물이 한 줄기 흘러
내렸다. 
 이상은 현각스님이 그의 스승 숭산스님의 가르침을 엮은 책 '부처를 쏴라'에 나온 단문이다. 현
각스님은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벽안의 글로벌 스님이다.
 몇해전 월드컵은 가히 범국민적인 이벤트였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대체로 집안에서 있었을 주부조차 유모차를 끌고 나왔다. 남편과 함께 광장에 나와 함성을 질
러댔다. 촛불시위 때도 애틋한 주인공 역시 어린 여학생들이었다. 또 2, 30대들의 대선투표에서
도 남녀가 따로 없었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 여자들의 참여가 컸다. 따지고 보면 여자의 등장과 
참여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새삼 놀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 변화에 둔감한 때문이다. 트랜드(Tren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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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세계적 석학 존 나이스비트의 지적을 빌리지 않더라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여자의 
득세를 낳았다. 
 때문에 CEO는 여자에 대하여 통달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유태인 지혜의 서(書)인 탈무드에서
도 귀띔해주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자를 알고 활용하라" 오래전 '일본은 없다'와 '대한민
국은 있다'의 저자 전여옥씨를 필자가 운영하는 'CEO를 위한 독서토론회'에 초청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인, '떼거리즘'에 물든 오피니언 리더들을 특유의 독설
로 강하게 비판했다. CEO들이 난처하게 반응을 보인 부문은 여성인력활용 부문이었다. 
 여자를 중용하고 싶지만 아직도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는 아마추어리즘 경향 때문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직원을 대할 때 성별을 구분해서 보는 시각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해익 저 ‘한국CEO의 조건’에서) 
 한국에서는 아직도 여자들이 사회활동 하는데 벽은 높은 편이다. 이런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벽을 뚫고 일어서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성 경영인들이 여럿이어서 희망을 느낀다. 
 '나는 고급 두뇌를 사냥하는 여자'의 저자인 유앤파트너즈의 유순신 대표나 '사장이 직원을 먹
여 살릴까 직원이 사장을 먹여 살릴까'의 저자 인코칭의 홍의숙 대표가 그들이다. 또 세계적 케
이블회사인 넥상스 코리아의 홍보담당 여성임원 여혜란 이사도 탁월한 글로벌 비즈니스 맨(?)
이다. 일처리 솜씨가 산뜻하다. 
 21세기는 남녀 구별의 시대가 아니다. 음양을 뛰어 넘고 정(正)과 반(反)을 뛰어 넘는 합(合)의 
세계다. 중간이 아닌 새로운 중도(中道)를 창조하는 시대다. 갈등은 사라지고 통합의 시대가 있
을 뿐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8일
(월)

5월 9일
(화)

5월 10일
(수)

5월 11일
(목)

미 달 러 (USD) 1325.60 1322.70 1323.00 1324.20

일 본 엔 (JPY) 980.87 979.52 978.22 987.36

영 국 파 운 드 (GBP) 1674.03 1668.78 1670.35 1672.20

캐 나 다 달 러 (CAD) 990.84 989.27 988.75 990.17

홍 콩 달 러 (HKD) 168.92 168.53 168.72 169.08

중 국 원 (CNH) 191.70 191.14 191.05 191.08

유 로 화 (EUR) 1460.41 1455.04 1450.80 1454.70

호 주 달 러 (AUD) 895.24 897.12 894.74 897.94

싱 가 폴 달 러 (SGD) 999.81 998.23 996.87 999.6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8.76 298.11 297.34 297.01


